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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일반 학생과 소외계층 학생은 컴퓨팅 기기에 대한 접근성은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컴퓨팅 기기를 

활용하는 역량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소외계층과 일반 학생 사이에 컴퓨팅 사고력 차이

를 유발하였으며,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효과 차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의 컴퓨팅 사고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설문 결과를 요인에 따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소외계층 학생

은 학교급이나 성별에 따른 컴퓨팅 사고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경험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

른 컴퓨팅 사고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은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이 많을수록 컴퓨팅 사고

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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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해외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한국도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 중학교에 필수화하였다. 또한, 소프트웨

어 교육의 핵심 목표인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선도학교나 연구학교와 같이 소프트웨

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진행되었다[1]. 

이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 기기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컴퓨팅 기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에서 디지털 정보격차가 존재하였다[2]. 일반 학생과 소외계층 

학생의 디지털 정보 격차는 두 집단 사이에서 컴퓨팅 사고력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3]. 이러한 문제는 공교육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 제한으로 인하여 소외계층만 컴퓨팅 

사고력 발달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정보 교육을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컴퓨팅 사고

력을 분석하고, 소외계층의 컴퓨팅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Methods

소외계층의 컴퓨팅 사고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컴퓨팅 사고력 문항

과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을 검사 도구로 구성하였다. 컴퓨팅 

사고력 문항은 김성원과 이영준(2020)에서 개발한 컴퓨팅 사고력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1]. 검사 도구는 Korkmaz, Çakir, and Özden 

(2017)에서 개발한 computational thinking scales을 한국어로 번역

한 후,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4]. 개인적 특성은 

Tsai, Liang, and Hsu(2021)에서 제시한 성별과 프로그래밍 경험을 

포함하였다[5]. 

연구 대상은 한국의 소외계층 학생 989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외

계층은 일반 학생보다 학업에 대한 관심이나 몰입 등이 낮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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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참여한 학생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외계층보다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이다.

III. Results

학교급에 따른 소외계층의 컴퓨팅 사고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낮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집단의 컴퓨팅 사고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후 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의 

차이로 인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컴퓨팅 사고력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마찬가

지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컴퓨팅 사고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에 따른 컴퓨팅 사고력은 경험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따라 컴퓨팅 사고력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과 

블록,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한 학생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블록,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한 학생과 

블록과 텍스트를 모두 경험한 학생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컴퓨팅 사고력이 

가장 낮았고, 블록이나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한 학생이 

중간 수준, 블록과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이 

가장 높은 수준의 컴퓨팅 사고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소외계층의 컴퓨팅 사고력은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경험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컴퓨팅 사고력의 차이가 존재하며, 프로그

래밍 언어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소외계층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뿐만 아니라 프로그

래밍 언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교육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컴퓨팅 사고력을 분석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과 일반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소외계층이 가지는 특성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소외계층이 가지는 특성과 부족한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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